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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7월 27일  

CUOMO 주지사, 150만 달러의   
사기성 고용 보험 지급을 적발하기 위해 뉴욕시 (NYC) 지방 검사와 협력  

 
뉴욕주는 고용 보험 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고용주들이 수 천 달러를 절약하도록 돕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롱크스, 뉴욕, 킹스 및 퀸즈 카운티 지방 검사들과 뉴욕주 
경찰과 협력하여 뉴욕주 노동부 (DOL)에 의해 실시된 조사로 고용 보험 지급과 관련하여 
10,000달러에서 38,000달러를 사기로 징수한 3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추가적으로 체포할 예정입니다. 
 
이 체포는 2010년 8월에 시작된 조사에 기인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Madison Square 
Garden과 Radio City Music Hall의 전 직원들로 회사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정리 해고된 후 재고용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재고용된 후 DOL(노동부)에 허위 진술을 보내 
받아서는 안 되는 고용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DOL(노동부)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지방 검사들은 이 중 35명을 중죄로 기소했습니다. Madison Square Garden과 
Radio City Music Hall은 이 조사 대상이 아니며, DOL(노동부) 및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주 정부와 지방 사법 당국의 단합된 노력은 뉴욕주가 언제나 고용 보험 사기를 적극적으로 
근절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개인이 고용 보험 사기를 치면, 
그 비용은 모든 뉴요커들이 지불합니다. 그들은 고용 보험 시스템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로부터 그 돈을 직접 훔치는 셈이 됩니다. 이 행위는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 뉴욕주는 
최고의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법을 무시하는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고용주들은 고용 보험 신탁 기금에 기부합니다. 이 기금을 사기성 배상 요구로 지불하는 
경우 고용주들은 더 많은 기금을 기부해야 하고, 이 기금의 사용자들은 물론 더 많이 지불합니다.   
 
뉴욕주는 미국내 가장 큰 고용 보험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합니다. 2011년 뉴욕주는 115만 명에게 
총 고용 보험금 약 77억을 지불했습니다.  2009년 경기 침체가 한창일 때 뉴욕주는 120만 명에게 
92억 달러의 고용 보험금을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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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주들은 노동부로부터 고용 보험금 지불에 대한 월간 내역서를 받습니다.”라고 뉴욕주 
노동부 장관 Peter M. Rivera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용주가 이 월간 내역서를 검토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으면서도 고용 보험금을 받는 직원을 발견하자마자 노동부에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납부자의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계정에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주의 고용 보험관련 세금도 낮춥니다.” 
 
노동부의 특별 수사대(OSI)는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고용주들의 사업장 내 고용 보험 사기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근절시킬 것입니다. DOL(노동부)가 고용 보험 사기를 고소하는 데 대한 형사 
재판권이 없는데 반해, OSI는 사건을 성립시켜 관할 지방 검사들에게 회부하여 기소하도록 합니다. 
지난 3년간 DOL은 사기성 고용 보험 초과 지불과 관련해 150,480,451달러 이상을 적발하고, 지방 
검사 및 사법 당국에 작년에만 750건을 포함해 2,600건 이상을 회부했습니다. 
 
뉴욕주 경찰 총장 Joseph A.  D'Amico는, “Cuomo 주지사는 고용 보험 사기와의 전쟁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주 경찰은 계속해서 주 정부 및 지방 사법 당국과 협력하여 뉴욕주 고용주들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체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카운티 지방 검사 Cyrus R.  Vance, Jr.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고용 보험금은 정리 
해고되었거나 구직 중인 뉴요커들의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용보험금은 일자리로 
되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속이는 사람들이 아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령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킹스 카운티 지방 검사 Charles J.  Hynes는, “저는 노동부에 협력하여 이 중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고용 보험금을 훔치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정직한 사람들에게서 
매우 필요한 재원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 피고인들은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 한도로 기소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퀸즈 카운티 지방 검사 Richard A.  Brown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고용 보험금은 많은 
뉴요커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제책입니다.  거짓으로 고용 보험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속이고, 고용주들에 의해 지불되는 보험 세율을 증가시킵니다. 
이 행위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매우 중요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붕괴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롱스 카운티 지방 검사 Robert T.  Johnson은, “고용 보험금은 실직으로 수입을 잃은 가족 및 
개인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사기성 배상 요구를 제출하여 고용 보험 제도를 
속일 때 이 안전망이 타협됩니다. 이는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이용 가능한 재원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저희들은 브롱스 카운티에서 혐의를 받아온 16명의 피고인들이 사기성 배상 
요구를 제출하여 약 350,000 달러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오용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용인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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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Cuomo 주지사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파트너쉽으로 연방 정부의 세금 환급금이 
체납된 부채의 상환 자금으로 돌려져 부정하게 수령된 고용 보험금 5120만 달러가 재무부 절충 
교역 계획 (Treasury Offset Program(TOP))을 통해 뉴욕주 고용 보험 신탁 기금으로 되돌려졌음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TOP을 통해 부정하게 수령된 고용 보험금을 되찾은 미국내 최초의 
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0,000만 명 이상으로부터 5,120만 달러 – 미국내 가장 많은 금액 – 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 감사과가 이 조사를 도왔습니다.  
 
고용 보험 사기와 관련한 정보를 가진 분들은 사기 관련 노동부 수신자 부담 직통 전화 (888) 598-
207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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